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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운동이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여행인문학과 만나기

특집

지난달 15일 저녁, 마포구 민중의 집 좁은 강의실에서

는‘여행인문학’이라는 생소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냉방이제대로되지않아선풍기바람에겨우더위를식혀

야 했지만 3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는 데도 사람들은 미동

도하지않았다. 이제는제주올레라는고유명사가된제주

도올레길을개척한서명숙(사)제주올레이사장의강의는

마치 그와 함께 산티아고를, 제주 올레길을 걷고 있는 듯

한착각에빠지게했다. 

“간절히 열망하면 떠나게 되어 있고, 떠나면 만나게 되

어 있다.”는 말을 화두처럼 남기며 강의는 끝이 났지만,

강의실을나온발걸음은어디든오래오래걷고싶어졌다. 

‘여행인문학’여행에 인문학을 갖다 붙인 이 독특한 강

의를기획한이매진피스의이혜영씨(38)를만났다.

그가 뗀 첫마디는‘여행은 운동이다!’였다. 운동? 여행

은 시간이든 돈이든 여유있는 자만이 누리는 지극히 개인

적인취미라고여겼는데뜻밖의말이었다. 



“여행은 매체나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사람

들을 만나고 직접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직접 만

나고구체적인행동을할수있는여행이야말로중요한운

동의영역이될수있죠.”

그는 한 예로 팔레스타인으로 추수여행을 떠나는 사람

들의 얘기를 들려줬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올리브 경작

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올리브 숲을 파

괴하고 있다고 한다. 올리브 숲을 파괴해 그 곳에 사는 팔

레스타인사람들의삶의터전을뿌리뽑기위해서였다. 올

리브추수기간이되면이스라엘은총을쏘며추수를못하

도록 방해를 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올리브 추수

여행은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과뒤섞여올리브를따고축제를벌이는것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군은 더 이상 올리브 숲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

게 되었다. 총성이 울리던 올리브 숲에 평화와 희망의 웃

음소리가번져갔다. 

미국인들이쿠바를여행할수없도록한미국의관광봉

쇄 정책에 반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쿠바를 여행하고 쿠바

의 예술과 유기농업, 아름다운 자연 등을 미국 사회에 알

리는 사람들의 얘기도 흥미로웠다. 이처럼 여행은 평화에

대해 잘못된 국제정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여행은 엄청난 가치가

포함된행동’이라는걸말해주고싶어여행인문학강좌를

준비하게되었다고한다. 

주제가 제법 무겁지만 여행과 인권, 여행과 환경, 여행

과 정치, 여행과 경제 등 인문학적 분석 기준으로 여행이

분석이 되고 여행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여

행은 개인의 취미이고 개인적 활동이지만 여행 산업이 만

들어지고 돌아가는 구조는 정치, 경제, 인권 등 다양한 문

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만큼 여행을 바라볼 때 인문

학적인 도구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이다.

“가능하면 친환경적이고 가능하면 현지인과 현지 문화

를 존중하고 숙소나 식사를 이용할 때 가능한 현지인에게

그이익이돌아가게끔하는데공정여행의의미가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주제가 있는 여행이에요. 패키지에

묻혀 따라다니기 바쁜 여행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여행을

기획하고새로운세상을만나는, 그리고돌아와내삶에도

작은변화를일으키는그런여행이되길바래요.”

그의 바램처럼 올 여름에는 여행을 통해 삶의 작은 변

화를실천해가는사람들이많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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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여행축제- 2007년 12월의 처음 열렸고 2009년 세번째 공정여행 축제가

성미산 마을에서 열렸다. 

이매진피스 회원 이혜영 씨


